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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 즐거운 설입니다.

벌써 마음은 고향에 가 계시겠지요. 고향 가는 길이 올해는 좀 수월했으면 좋겠

습니다. 어른들께세배도드리고덕담도나누는뜻깊은명절되시기바랍니다.

그런데 연휴에도 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국군장병, 경찰관, 소방

관, 그리고 산업현장의 근로자와 버스∙택시 기사 여러분도 떡국만큼은 꼭 챙겨

드십시오.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도 모두 즐거운 설 보내십시오.

국민 여러분,

올 설에도 경제 얘기를 많이 하시겠지요. 경제가 잘돼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

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다행히 올해 들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답니다. 그래도

걱정은 여전합니다.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재래시장이나 식당하시는 분, 자 업

하시는 분, 또 개인운수업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.

이처럼 어려운 지 에 사시는 여러분들 형편이 피도록 올해부터는 각별히 신

경 쓰겠습니다.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물가와 집값 때문에 서민 여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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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.

올해는 참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선진한국

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. 2005년 새해를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해로 그

렇게 만들어 나갑시다.

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 되시기 바라며, 모두 건강하고 기쁜 마음으

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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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애하는 자이툰부 장병 여러분,

오늘은 우리의 큰 명절인 설입니다. 이국땅에서 보내는 명절이라 감회가 남다

를 것입니다. 비록 가족들과 떨어져 있지만, 전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기

바랍니다.

두 달 전 여러분을 만났을 때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. 짧은 만남이

었지만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우리 국군의 당당한 모습이 자랑스러웠

습니다. 정말 잘하고 있었습니다.

여전히 긴장되고 힘든 일이 많지요? 수시로 보고는 받고 있지만, 건강은 괜찮

은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늘 걱정이 되고 궁금합니다. 여러분의 노고에 각별

한 치하와 위로를 보냅니다.

앞으로도 주어진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것으로 확신합니다. 이라크의 평화

와 재건에 크게 기여하고 우리 군의 위상을 한층 드높여 줄 것으로 기 합니다.

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이 안전한 가운데,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

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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